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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회 지원, 자녀에 한 신뢰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

박 신† 김 의 철

인하 교육학과 인하 경 학부

이 연구는 배우자의 사회 지원과 자녀에 한 신뢰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 이 있다. 이를 해 선행연구들에 기 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 으며, 두 개

의 가설이 검증되었다. 분석 상은 성인 857명( 등학생의 부 111명, 모 111명; 고등학생의 부 108명, 모

108명)이었고, 측정도구는 Bandura(1995)의 자기효능감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제작하 다. LISREL

분석 결과, 가설 1은 완 히 정되었으며, 가설 2는 부분 으로 정되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배우자의 사회 지원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해 직 효과가 있었으며, 가정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둘째, 배우자의 사회 지원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해 간 효과가 있었다. 즉 배우자로부터 사회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며,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높 다. 셋째, 자녀에 한 신뢰는 성인의 가정

생활만족도에 해 직 인 향력이 없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한 신뢰는 자기효능감

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해 간 인 향력이 있었으며, 결과 으로 유의한

체효과가 있었다. 즉 자녀에 한 신뢰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성인

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자녀에 한 신뢰는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해 의미있는 향을 미

쳤다. 이와같이 성인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 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규명하는 기 연구의 요성이 부각되었다.

주요어 : 가족, 생활만족도, 사회 지원, 자기효능감, 신뢰, 토착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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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모는 자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에 해 뜨겁게 쏟

아 붓는 교육 심, 연 계에 토 한 철

통같은 신뢰, 그리고 하늘 높은 모를 정도

로 한없이 높은 기 등으로 표상되는 부모자

녀 계는, 단순히 자녀 개인의 성공 인 삶만

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다고

해서 부모들이 자녀의 성취를 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 노후에 성공한 자녀가

노부모 부양을 잘 하는 효도 행동을 통해 보

답할 것을 직 으로 기 해서만은 아닐 것

이다. 자녀가 잘되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 만

족스럽고 보람이고 행복인 측면이 있다. 그것

을 심리학 으로 본다면 계 자아개념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개

별 인 자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

자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김

지경, 김명소, 2003; 방희정, 윤진 , 김아 ,

조혜자, 조숙자, 김 정, 2007; Kim & Park,

2006a)에서 지 되어 왔다. 이러한 계 자

아는 한국의 성인들이 부모 역할을 하게 되었

을 때 자녀와의 계를 분석해 보면 잘 드러

나고 있다. 다른 어떤 인간 계보다도 연으

로 맺어진 자녀와의 계에서 거의 자기의 분

신과 같이 복되는 부분이 많은 계 자아

를 나타낸다. 그 기 때문에 자녀의 성취를

통해 부모는 리 성취를 경험할 수 있고,

일생을 통해 순환되는 이러한 피드백은 한국

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인

들의 끝없는 희생의 원천(Park, 2002)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녀 개인 자체의 성취에

한 심보다는, 부모들이 자기 자신의 확

된 일부로 자녀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

문에, 충족하지 못한 자아를 완성하려는 열망

이 무의식 으로 범벅이 되어 자녀에 집착하

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녀를 독립된 자유로운

존재로 인정하기보다는 부모와 자녀 계라는

사슬에 기왕이면 강하게 묶여 차라리 혼연일

체로 엮이기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더 나

아가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섭섭해 하고, 부모 자신도 자유롭기를 원하지

않으며, 개별 존재로서의 독립을 오히려 두

려워하며, 계를 느슨하게 하는 거리감을 원

천 으로 원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연이라는 뗄 수 없는 착제로

연결되어 있는 자녀와의 계(Park, Kim & Lee,

2004)와, 그러한 자녀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들

어 배우자와의 계는, 한국 성인의 가정생

활만족도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일까? 자녀를 신뢰함으로써 오는 든든함은

성인들이 배우자로부터 사회 지원을 받는

것과 더불어 한국 성인들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며, 각각의 상 인 향

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가정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족 계의 맥락

속에서, 요하게 작용하는 심리특성 변인은

무엇인가? 요약하면, 한국 성인들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으

며, 그러한 핵심 인 요인들 간에 어떠한 역

동 인 계가 작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

에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부모들이 자녀가 성장해 나가

는 과정에서 자녀에 한 집착이 단히 강렬

하고, 성장한 뒤에도 지속 으로 지원을 해

주며, 자녀를 통해 리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여 일을 독립 이고 자

율 으로 처리해 나가기 시작하면 한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섭

섭하고 멀어지는 거리감을 느끼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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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품 안의 자식일 때가 행복하다고 하고,

자녀가 성장하면 빈 둥지 증후군으로 공허감

이 더 커지는지도 모른다. 자녀가 독립하면

부부간의 사회 지원이 더 필요하고, 서로를

의지하게 하는 지팡이가 된다. 발달단계에 따

라 가족 계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

원들의 심리상태에도 변화가 있게 된다. 남순

과 한성열(2002)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 자

녀가 이성과 친 한 계를 형성하게 될 때,

가족들의 정서와 가족 계의 질에 변화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발달에 따라 가족 계 역동의 변화에 심을

갖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성인에게 만족한 가정생활이란 삶의

에 지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삶의 궁극 인

목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족한 가

정생활이 삶의 행복과 성취를 한 수단으로

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실패나 스

트 스에 한 연구결과들을 통해서도 간

으로 확인된다. 성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고

통스러웠던 실패경험을 질문하 을 때(박 신,

김의철, 탁수연, 2005), 가정생활에서의 문제라

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 고, 이는

학업에서의 실패, 직업에서의 실패, 경제 인

문제보다도 더욱 높은 비율을 보 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정생활의 문제로 지 된 가장

표 인 내용들을 보면 컨 부모님과의 갈

등, 자녀교육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등등 거의

부분이 가족 계와 련된 문제가 지 되었

다. 이러한 사실은 가정생활에서의 만족을

해 가족 계가 얼마나 요한 비 을 차지하

고 있는가를 보여 다. 한 성인들이 가장

스트 스를 경험한 사건(박 신, 김의철, 김묘

성, 2002)으로 가정생활(29.9%)이 가장 높은 반

응율을 보이고, 이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경

제 인 문제가 지 되었고, 이 외에 직업, 건

강, 인간 계가 스트 스 사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가정생활 스트 스의 내용으로 가족

/부부 계(13.3%)가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했

고, 자녀교육(12.1%)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었

으며, 이외에 친척 계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가정생활 스트 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

국 배우자와의 계와 자녀교육이 주를 이루

고 있었다.

만족한 가정생활이 삶의 목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

었다. 성인 응답자의 43.1%가 미래에 가장 성

취하고 싶은 일로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

하 고, 이러한 반응율은 성공 인 직장생활

(27.8%)이나 경제 인 안정(9.7%)이나 자아실

사회 사(6.9%)보다 하게 높은 것이었

다(박 신, 김의철, 탁수연, 2005). 뿐만 아니라

가정의 화목은 자아실 이나 사회 사 등 다

른 가치들보다 우선하여 성인들의 생활목표의

식으로 요하게 인식(김명언, 김의철, 박 신,

2000) 되었다. 그 기 때문에 한국 성인의 삶

에서 만족한 가정생활이 차지하는 비 이 얼

마나 크고 요한가를 유추할 수 있다. 실제

로 한국 성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장

표 요소로 가정생활의 화목이 부각되었음

(박 신, 김의철, 2006)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

한다.

그 다면 성인에게 성공 이고 행복한 삶의

기반인 가정생활의 만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

에 해 심을 갖게 된다. 성인의 가정생활

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한 질 분

석 결과(박 신, 김의철, 2006)에 의하면, 화목

한 가족 계라는 응답이 42.4%로 거의 반에

가까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경제 인 여유(27.3%) 높은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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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지만, 가족 계가 화목한 것을 가장 요

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상 으로 훨씬 많

았다. 한편 화목한 가족 계, 경제 여유 외

에, 여가생활, 자기조 , 건강이 요한 핵심

범주로 포함됨으로써, 성실하게 노력하고 인

내하는 자기자신에 한 통제의 마음도 삶의

질에 요한 것으로 포함되었다.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에

한 자유반응을 통해 확인된 여섯 개의 핵심

요소 에도 역시 가족 간의 갈등과 같은 인

간 계 요인이 두 번째로 요한 요소로 부각

되었으며, 자기조 의 결여도 다섯 번째로 포

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의 가정생활에

서 인간 계와 련된 면과 자기 자신의 조

이라는 심리 인 특성에 련된 측면들이 상

당히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학생의 행복과 불행에 한 토착심리를

분석한 한기혜, 박 신과 김의철(200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 계가 원만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반응이 많았으며, 이 외에 개인

성취, 가정의 화목 순서로 나타났다. 한 가

정이 불화할 때 가장 불행하다는 반응율이 높

았으며, 외로움, 인간 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에도 불행을 느 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들 사이의 화목한 계가 한국 사람

들의 행복 인식에 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의철과 박 신(2006)은 삶의 질과 련된

일련의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한국 사

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표 요인들로 다

음과 같은 몇 가지를 논의한 바 있다. 첫째

삶의 질 향상을 한 기본 인 자원으로서 경

제력, 둘째 원만한 인간 계의 요성, 셋째

삶의 질에 향을 주는 핵심요인으로서 정서

지원, 넷째 심리 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

이나 자기조 과 같은 통제의 요성, 다섯째

학업성취를 통한 높은 삶의 질에 한 기 ,

여섯째 신체 건강과 기타 요인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의철과 박 신(2006)의 논

의에 토 하여 한국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로서, 배우자의 사회

지원과 자녀에 한 신뢰와 같은 인간 계에

련된 변인 ,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

특성 변인들 사이의 계에 심을 갖는다.

한국인들의 삶의 질에 한 지각이 인간 계

와 얼마나 히 련되어 있는가에 한 논

의(박 신, 2007)를 토 로, 경험과학 자료를

통한 검증이 있었다. 컨 부모와의 친 한

계, 친구로부터의 정서 지원이 유아의 생

활만족도와 정 인 상 계에 있는 것으로

밝 짐으로써(장우귀, 김의철, 박 신, 2008b),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간 계와 생활만족도

는 삶의 질의 련성에 한 검증이 이루어졌

다. 성인들의 가정생활만족도에 히 련

되어 있는 핵심 인 인간 계 변인이, 배우자

와의 계 자녀와의 계라는 은 자명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인의 인간 계

에서 배우자 자녀와의 계에 주된 심

을 갖는다. 배우자와의 계는 배우자의 사회

지원을 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사회 지원의 요성은 여러 주제의 연구

들에서 확인되어 왔다. 물론 연구들마다 구체

인 측정문항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반

으로 정서 지원, 정보 지원, 재정 지원

과 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사회 인 계에서 받는 지원이 신체

정신건강을 해 얼마나 요한가에 한 규

명(House, Landis, & Umberson, 1988)이 있어 왔

다. 한 가정생활만족도만이 아니라 직업에

서 만족도가 사회 지원과 어떠한 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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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에 해서도 연구되어졌다. 컨 학교

장의 사회 지원은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

는데, 등교사(박은실, 김의철, 박 신,

2007)나 등교사(Hur, Kim & Park, 2008)에서

모두 일 되게 확인되었다.

김의철과 박 신(2001)이 성인을 상으로

배우자의 사회 지원과 생활만족도의 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배우자의 사회 지원

은 생활만족도와 높은 정 상 (r=.51)이 있

었다. 한 부부 계 효능감(r=.62) 자녀

계 효능감(r=.59)과 성인의 생활만족도는 높은

정 상 을 보 다. 이외에도 건강과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사회 지원의

요성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상으

로 한 연구(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 신,

2005)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회 지원은 건강한 삶을 해 요

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성인들의 경우

에 배우자로부터의 사회 지원은 신체기능

정서 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실제로

환자의 질병 회복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Taylor, Bandura, Ewart, Miller &

DeBusk, 1985)되었다.

인간 계에서의 신뢰 정도는 계에 큰

향력이 있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 컨

환자들 경우에 의사에 한 신뢰 정도는 치료

와 련된 심리 인 만족도만이 아니라 실제

로 질병의 치료효과까지 높이는 것으로(김의

철, 홍천수, 이정권, 박 신, 2005)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한국 성인의 자녀와의 계는 부

모로서 자녀에 한 신뢰에 을 두고 근

하고자 한다.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한 신

뢰의식을 토착심리학 근방법을 통해 분석

한 결과(김의철, 박 신, 2004)에 의하면, 성실

함, 정직함, 연 계, 자녀에 한 기 와

화, 순종함, 학업에 한 충실과 같은 범주들

이 가장 표 인 개념으로 포함되었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성실

정직하고 부모에 해 순종하며 학업에 충실

할 때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기효능감이 심리 건강만이 아니

라 나아가서 신체 인 건강에 얼마나 향력

있는 변인인가에 해서는 많은 경험과학

연구결과들이 (박 신, 김의철 역, 2001;

Bandura, 1997)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자기효능

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여러 표집 상에서 검증 되었다. 등학생을

상으로 연구(임미향, 박 신, 김의철, 2005)

하 을 때, 삶의 질에 한 다회귀분석 결

과 계효능감의 설명변량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의 사회 지원이 투입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자기효능감이 생활만

족도를 높이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

기효능감의 생활만족도에 한 향이 검증되

었다. 등교사들의 직무만족도는 직무성취도

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자기효능감에 의해

향을 받았다(Hur, Kim & Park, 2008). 즉 교

사로서의 문성을 요구하는 역에서의 효능

감이나, 반 인 일들에서 자기조 과 련

된 효능감 사회성 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직

문성이나 인간 계와 련된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생

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핵심 인 변인임을

밝 다.

사회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심리 인

역동에 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상을 심

으로 검증해 왔다. 박 신, 김의철, 김 희와

민병기(1999)가 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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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해 구조 계 분석을 한 결과에 의

하면, 사회 지원과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

도를 결정하는 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

었다. 박 신, 김의철과 민병기(2002)는 학생

의 생활만족도가 아버지의 사회 지원 청

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역동을 갖는지를,

어머니의 사회 지원도 별도로 구조 계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아

버지나 어머니의 사회 지원은 생활만족도에

해 직 인 향이 있었으며, 동시에 사회

지원은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고, 자기

효능감은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 인

향력도 확인되었다. 고등학생에서 학생까지

종단 으로 추 한 결과(임미향, 박 신, 김의

철, 2008)는 모든 발달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인의 사

회 지원,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의 계를

다회귀분석한 결과(장우귀, 김의철, 박 신,

2008a)에 의하면, 성인의 삶의 질은 특별히 배

우자의 정서 지원에 의한 설명력이 가장 높

았으며,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두 번째로 설명

변량이 높았다. 이러한 기본 인 모형은 다양

한 표집 상과 다양한 하 변인들을 활용하여

으로 검증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검증되어온 기본 인 모형을 토 로 하

여, 보다 구체 인 맥락에서 보다 구체 인

하 변인들간의 역동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배우자의 사회

지원과 자기효능감에 의해 어떠한 향을 받

으며 그 상 인 향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에 해 살펴보려고 한다.

한편 심리학에서 토착심리에 한 심이

증 되고 이에 한 논의(Kim & Park, 2004;

Kim, Yang & Hwang, 2006)가 꾸 히 이어져

왔다. 한국인의 심리를 이해하기 한 개념

틀을 서양 주도의 일반심리학 틀 속에서 근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 (조 호, 2003)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심리의 다양한 개념들(최상진,

2000; Choi, Han & Kim, 2007)에 한 새로운

탐구가 있어왔다. 최근에는 한국인 심리의 특

징과 역동에 한 이해를 해 토착심리를 경

험과학 으로 검증한 결과들도(Kim & Park,

2006b; Park, 2008) 되고 있다.

한국인의 삶의 질에 련된 토착심리에

한 심도 있는 탐구의 요성은 선행연구들(김

의철, 박 신, 2006)에서 지 되어 왔다. 한

환자들에 한 사례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한

국인의 건강 행동 이해를 한 토착모형의 개

발과정에서 문화 요인에 한 고려가 요

한 것으로 지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

신, 2005) 되었다. 이러한 문화 이고 계

인 요인의 요성은 학업성취(Kim & Park,

2008) 등 여러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

삶의 질 향상을 해 사회 지원과 자기효

능감 뿐만 아니라 신뢰가 향을 미치는 가능

성에 해 논의된 바 있다(박 신, 김의철,

2007).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 신뢰의식의 토착

심리에 심을 갖는다.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결과(박 신, 김의철, 2004)는 다음과 같은 여

섯 가지로 요약된다: 부모자녀 계에서 신뢰

기반으로서 희생과 순종, 무조건 인 신뢰를

요구하는 연 계, 자녀 신뢰의 이유로 학업

에 한 충실과 능력보다 도덕성의 요성,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 정서 지원이 인간

계에서의 신뢰 형성에 미치는 향, 사회

속에서 신뢰 계의 확 .

한국인의 토착 인 신뢰의식(박 신, 김의

철, 2005)에 기반을 두고, 이 연구에서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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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신뢰 에서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

녀에 한 신뢰 변인을 다루고자 한다. 한국

인 부모자녀 계의 신뢰의식에 한 질 분

석 결과들(김의철, 박 신, 2004; Lee, Kim &

Park, 2005)에 기 하여, 양 도구를 개발하고

한 연구모형 내에서 다른 변인들과의 계

를 분석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

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배우자와의

계를 배우자로부터의 사회 지원에 을

맞추었다. 자녀와의 계는 부모로서 자녀에

한 신뢰의식을 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러한 인간 계 변인들이 성인의 심리 특성

으로서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련을 갖고, 나

아가서 가정생활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종합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김의철

과 박 신(2001)의 연구에서는 성인의 생활만

족도가 사회 지원이나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상 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연

구에서는 그동안 해 온 결과들에 토 하

여 보다 정교한 연구모형을 구축하여 변인들

사이의 인과 인 계 패턴을 악하고, 각

독립변인들이 미치는 향력의 정도에 한

효과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결과들에 토 하여 그림 1과 같은

경로모형이 연구모형으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

음과 같다.

[가설 1] 배우자의 사회 지원은 가정생활

만족도에 직 인 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 인

향이 있을 것이다. 배우자로부터 사회 지원

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고, 향

효능감

사회적 원:

계 극복 사 통

정 정보

신 : 

실 혈연 계 순종 학 충실

가정생활
만족

가정생활 계
가족
사 통

그림 1. 연구모형: 배우자의 사회 지원, 자녀에 한 신뢰,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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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일 것

이다.

[가설 2] 자녀에 한 신뢰는 가정생활만족

도에 직 인 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 인 향

이 있을 것이다. 자녀에 한 신뢰를 많이 할

수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고, 향상된 자기효

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방 법

분석 상

이 연구를 한 표집 상은 남녀 등학생

는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집단으로 하

다. 등학생은 아동기 자녀임을, 고등학생

은 청소년기 자녀임을 고려하여, 각각 그들의

부모를 성인 표집 상으로 하 다. 등학생

부모의 표집설계는 남학생 75명과 여학생 75

명의 아버지 150명과 어머니 150명으로 하

다. 따라서 성인 총 3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

하 으나, 실제로 회수된 질문지는 남학생 57

명과 여학생 56명의 부모로서 아버지 113명이

고 어머니 113명이었다. 이 에서 불성실하

게 응답하여 연구 자료로 부 합한 자료가 두

세트 제외되어 아버지 111명, 어머니 111명하

여 총 222명의 자료가 최종분석 상으로 확정

되었다.

고등학생 부모의 표집설계는 등학생 부모

와 마찬가지로 남학생 75명과 여학생 75명의

아버지 150명과 어머니 150명으로 하 다. 인

문계 남녀 고등학교에서 각각 질문지를 실시

한 결과, 남학생 55명과 여학생 65명의 아버

지 120명과 어머니 120명의 질문지가 회수되

었다. 그 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여 이 연구

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아버지 108

명, 어머니 108명의 질문지가 확정되었다.

최종 분석 상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등학생의 부모집단 222명, 고등학생 부모집

단 216명으로서, 총 439명이 분석 상이었다.

그러므로 등학생 부모집단과 고등학생 부모

집단이 분석 상 수에서 거의 유사하 다.

부모 고 부모 계

남

여

111

111

108

108

219

219

계 222 216 438

표 1. 분석 상

등학생 부모집단 에 아버지의 연령은

35세에서 48세로서 평균 41.50세이고, 어머니

의 연령은 33세에서 47세로서 평균 38.61세

다. 고등학생 부모집단에서 아버지의 평균 연

령은 45.33세(40∼53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2.72세(38∼51세)이었다. 따라서 고등학생 부

모집단이 등학생 부모집단보다 아버지와 어

머니 모두 평균 으로 약 4세가 더 많았다.

가정경제생활 정도에 한 주 인 응답에

서 등학생 부모의 경우는 상 9.5%,

77.4%, 하 13.1%이었고, 고등학생 부모는 상

9.3%, 77.5%, 하 13.2%로 나타났다. 두 집

단 모두 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77%

로서 부분을 차지하 으며, 등학생 부모

집단과 고등학생 부모집단의 가정경제생활 정

도에 한 반응분포는 거의 동일하 다.

교육정도는 등학생 부모 경우에 고졸

(66.1%)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졸(29.9%)

학원졸(4.1%) 졸(4.1%) 이었다.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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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부모도 고졸(55.3%)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졸(21.2%) 졸(14.4%) 등졸

(4.8%) 학원졸(4.3%)의 순서 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분석 상은 고졸이 과반수가 훨씬

넘고, 고졸과 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집단

이라고 할 수 있다.

측정도구

이 연구를 한 질문지는 선행연구 결과들

을 토 로 연구자가 제작하 다. 아버지용 질

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로 분류되었는데, 질

문지 체 안내문에서 아버지 는 어머니라

는 표기를 하는 외에 실제 측정변인들과 문항

은 모두 동일하 다.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부

록 참고)의 변인구성과 신뢰도가 표 2에 제시

되어 있다.

김의철과 박 신(1999)이 청소년을 상으로

부모의 사회 지원을 정서 지원, 정보

지원, 재정 지원으로 분류하여 처음으로 도

구를 제작하여 사용하 을 때, α =.87～.93의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그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사회 지원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높은 신뢰도가

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배우자의 사

회 지원은 김의철과 박 신(1999)이 제작한

부모의 사회 지원 질문지를 배우자의 사회

지원 질문지로 응용한 것이다. 배우자의

사회 지원은 2개의 하 변인으로 구성되었

는데, 배우자로부터 얼마나 정서 이거나 정

보 인 도움을 받는지에 해 4 척도(1 -

아니다, 4 -매우 그 다)로 응답하게 하

다. 배우자의 사회 지원 신뢰도는 하 변인

별로 α =.92～.94로 매우 높은 값을 보 다.

변인 하 변인 문항 문항번호 α

배우자

사회 지원

정서

정보

정신 으로 편안하게 해 다

도움이 되는 말을 해 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94

.92

자녀 신뢰

성실

연 계

순종

학업충실

우리 아이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 한다

같은 육인 자녀를 무조건 믿는다

우리 아이는 부모를 믿고 잘 따라와 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1 5 9 13 17 21

2 6 10 14 18 22

3 7 11 15 19 23

4 8 12 16 20 24

.81

.80

.82

.82

자기효능감

계

양육어려움극복

자녀와 의사소통

당신은 자녀와 친 한 계를 얼마나 잘 유지

할 수 있습니까?

자녀로 인해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당신의 생각을 얼마나 잘 달할 수

있습니까?

1 4 7 10 13 16

2 5 8 11 14 17

3 6 9 12 15 18

.80

.81

.83

가정생활

만족도

가정생활

가족간의 의사소통

자녀와의 계

가정생활

가족간의 의사소통

자녀와의 계

1

2

3

-

-

-

표 2. 측정도구의 변인구성과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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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과 박 신(2004)은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 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을 토착심리학

근을 통해 분석한 바 있다. 질 분석 결과

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표 인

이유로서 성실함, 정직함, 연 계, 자녀에

한 기 와 화, 순종함, 학업에 한 충실

과 같은 범주들이 부각되었다. 이 연구에서

자녀에 한 신뢰는 4개의 하 변인으로 구성

되었는데, 평소에 자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에 해 4 척도(1 - 아니다, 4 -매우

그 다)에 응답하도록 답지를 구성하 다. 네

하 변인들의 신뢰도는 α =.80～.82로서 모두

.80 이상의 양호한 신뢰도를 보 다.

Bandura(1995)의 질문지와 Bandura(1997)의 이

론에 토 하여, 이 연구에서는 성인 자기효능

감의 하 변인을 3개, 즉 계 효능감, 양육어

려움극복 효능감, 자녀와 의사소통 효능감으

로 측정하 다. 답지는 평소에 어떤 일을 얼

마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4 척도

(1 - 잘할 수 없다, 4 -매우 잘할 수 있

다) 상에 응답하도록 하 다. 하 변인의 신뢰

도는 α =.80～.83으로서 모두 .80 이상으로 확

인되었다.

가정생활만족도는 평소에 가정생활에서 얼

마나 만족하는지를 4 척도(1 아니다, 4

매우 그 다)에 응답하도록 하 다. 반

인 가정생활, 가족간의 의사소통, 자녀와의

계를 세 문항으로 측정하 으며, 체 가정생

활만족도의 신뢰도는 α =.71이었다.

이 외에 배경정보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

함되었다. 성별, 연령, 직업, 교육정도 ,

재 가정의 경제생활 정도를 질문하 다. 가정

경제생활정도는 상, , 하에서 한 곳에 표시

하도록 하 다.

실시 분석 방법

등학생 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표집하기 해, 1개 등학교 2개 인문고

등학교(1개-남학교, 1개-여학교)를 선정하 다.

표집된 3개 학교는 학생들의 객 인 학업성

취도에 한 평 에서 평균 정도에 해당된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사회경제 지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 여건도 평범하 다.

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장 담임교사의

조를 받아, 각 학교의 부모집단을 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 다. 질문지는 학생들을 통해

부모에게 달되었으며, 질문지의 요성을 충

분히 설명하고, 성실한 반응을 해 모든 응답

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 다. 질문지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가설 검증을 하기 해 먼 등학생 부모

집단과 고등학생 부모집단 각각의 자료를 기

로 연구모형을 검증하여, 두 집단 사이에

패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와 학교 입학시험을 앞둔 한국 고등학

생 자녀를 둔 부모의 상황과 역할에 많은 차

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각

부모집단을 별도로 분석하여, 이 연구에서 검

증하려는 가설과 련된 변인들이 작용하는

패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 다. 만약

각각의 두 자료에서 다른 패턴이 확인될 경우

는 한국 사회에서 등학생 부모와 고등학생

부모가 갖는 심리 으로 독특한 차이 에

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만약 각각의

두 자료에서 같은 패턴이 확인될 경우는 등

학생 부모와 고등학생 부모 여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뜻이므로, 이 두 집단의

자료를 합하여 성인 체 자료로 연구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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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밝 지는 결과는 청소년 자녀를 둔 성인 부모

의 가정생활만족도에 한 가설검증을 통해

일반화된 결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의 자료를 각각 분석하기

에 각 집단 내에서 아버지 집단과 어머니

집단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

들과 련하여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 사

이에 차이가 있게 나타난다면, 성별 집단에

따라 별도의 분석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

약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

가 없다면, 성별 변인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

없이 부모집단의 자료를 합쳐서 함께 분석하

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을 해 일단 등학생 부모집

단 자료 내에서 성별 각 변인들의 차이를 t-검

증하 다. 물론 고등학생 부모집단 자료 내에

서도 성별 차이를 t-검증하 다. 그 다음에

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부모집단 자료 각각을

갖고 상 계분석을 하 으며, 추출된 상

계수를 기 로 LISREL 분석을 하 다. 그 다음

에 등학생과 고등학생 부모집단 체 자료

를 합하여 LISREL 분석을 한 뒤에, 결과에

한 효과분석을 시도하여, 직 효과 간 효과

체효과를 구분하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정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들의 향력

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다.

결 과

성별 차이에 한 검토

등학생 부모집단의 자료와 고등학생 부모

집단의 자료를 분석하기 이 에, 각각의 집단

내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가능성에 한 검토

를 하 다. 성별에 따라서 배우자의 사회

지원이나 자녀의 신뢰에 한 인식에서 차이

가 있을 가능성을 완 히 배재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즉 성인 남자인 경우는 배우자의 사

회 지원을 질문했을 때 아내의 사회 지원

정도에 해 응답할 것이고, 자녀에 한 신

뢰에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응답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인 여자의 경우는 배우자에 한 사회 지

원을 질문했을 때 남편의 사회 지원 정도에

해 응답할 것이고, 자녀에 한 신뢰에서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응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성별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난다면, 등학생 부모집단의 자료와

고등학생 부모집단의 자료를 분석할 때,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 각각별로 분석해야할 필요

가 시사된다. 그러나 만약에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면, 구태여 성별 집단을 구분할

필요없이, 등학생 부모집단의 자료와 고등

학생 부모집단의 자료만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먼 등학생 부모집단의 자료를 갖고 연

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에 해 성별 차이를

t-검증하 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에서 t

값은 p>.05로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

다: 배우자 사회 지원(정서 t=.93, p=.352;

정보 t=.07, p=.946), 자녀 신뢰(성실함 t=-.38,

p=.708; 연 계 t=.50, p=.615; 순종함 t=.26,

p=.798; 학업충실 t=.05, p=.960), 자기효능감

( 계 t=1.33, p=.186; 양육어려움극복 t=1.47,

p=.143; 자녀의사소통 t=1.03, p=.306), 가정생

활만족도(가정생활 t=.29, p=.773; 가족간의 의

사소통 t=1.05, p=.294; 자녀와 계 t=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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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

한편 고등학생 부모집단의 자료로 성별 차

이 검증을 한 결과도, 등학생 부모집단에서

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에 포함

된 모든 측정변인들에서 t값이 p>.05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배우자 사회 지원

(정서 t=1.22, p=.224; 정보 t=.96, p=.337), 자

녀 신뢰(성실함 t=-.68, p=.497; 연 계

t=-.63, p=.528; 순종함 t=-.74, p=.458; 학업충

실 t=-.91, p=.365), 자기효능감( 계 t=.69,

p=.490; 양육어려움극복 t=.74, p=.463; 자녀의

사소통 t=-1.19, p=.237), 가정생활만족도(가정

생활 t=1.54, p=.126; 가족간의 의사소통

t=.08, p=.935; 자녀와 계 t=-.65, p=.514).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측정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분석인 등학생 고등학생의 부모

집단 각각의 자료 분석에서 성별 자료를 합해

분석하 다.

등학생 부모집단의 자료 분석

등학생 부모집단의 자료를 LISREL 분석

하기 앞서 변인들간의 상 계를 검토하 다.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변인

들과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계를 보면, 배우

자의 사회 지원 에서 정서 지원이

r=.59로 가장 높은 정 계를 보 고, 정보

지원도 거의 유사하게 높은 상 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회 지원 특히 정

서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녀에 한 신뢰는 배우자의 사회 지원

만큼 가정생활만족도의 높은 상 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정 인 상 계를 보 다. 자녀가

성실하고 순종하며 학업에 충실함으로써 자녀

에 해 신뢰의 정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에

서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의 상 은 r=

.49～.53으로서 배우자의 사회 지원과 가정

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배우자 사회 지원: 정서

② 정보

1.00

.79*** 1.00

③ 자녀 신뢰: 성실

④ 연 계

⑤ 순종

⑥ 학업충실

.15*

.01

.15*

.10

.17*

.06

.19**

.14*

1.00

.39***

.51***

.77***

1.00

.52***

.43***

1.00

.65*** 1.00

⑦ 자기효능감: 계

⑧ 양육어려움극복

⑨ 자녀와 의사소통

.24***

.30***

.21**

.33***

.40***

.27***

.22***

.27***

.27***

.21**

.30***

.30***

.22***

.36***

.36***

.22***

.26***

.27***

1.00

.73***

.74***

1.00

.83*** 1.00

⑩가정생활만족도 .59*** .55*** .24*** .11 .24*** .22*** .49*** .53*** .50***

*p<.05, **p<.01, ***p<.001

표 3. 배우자 사회 지원, 자녀 신뢰, 자기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의 상 : 등학생 부모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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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도의 상 정도에 근 할 정도로 높은

정 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양육

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효능감, 자녀와 의

사소통하는 효능감, 뿐만 아니라 일반 인 다

양한 인간 계에서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정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는 표 3의 상 계수를 토 로 하여

등학생 부모집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한

LISREL 분석의 결과이다. 모형 합도는 GFI=

.91로서 비교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각 잠재변인들을 연결하는 경로

계수 값들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사회 지원

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해 P=.62로 매

우 높은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배우

자의 사회 지원에서 자기효능감으로, 한

자기효능감에서 가정생활만족도로 경로계수가

각각 P=.29, .40으로 정 인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등학교 부모의 경우

에 배우자로부터 받는 사회 지원이 가정생

활만족도에 가장 큰 향력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

도에 한 향력도 매우 높게 나타났으므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

았다. 배우자의 사회 지원이 자기효능감에

해서도 정 인 경로계수를 나타냄으로써,

배우자의 사회 지원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정 인 향력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

다. 나아가서 배우자의 사회 지원은 가정생

활만족도에 직 인 향이 있을 뿐만 아니

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간 인 향

도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자녀에 한 신뢰에서 가정생활만족도

로 직 연결되는 경로계수는 p<.05 수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녀에 한 신뢰가

가정생활만족도에 해 직 인 향을 미친

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자녀에 한 신뢰

효능감

사회적 원

계 극복 사 통

정 정보

신

실 혈연 계 순종 학 충실

가정생활
만족

가정생활 계
가족
사 통

.29***

.31***

.40***

.62***

.82 .50 .70 .93

.85.93

.81 .91 .91

.80 .75 .51

.79

.26

그림 2. 자료검증 1: 등학생 부모집단의 가정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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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효능감에 해 P=.31의 정 인 경로계

수를 나타내고,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자

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정 인 향력

이 있다. 그러므로 자녀에 한 신뢰가 높을

수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고, 높아진 자기효

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자녀에 한 신뢰가 직

인 향은 없어도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간 으로 의미있는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 부모집단의 자료분석

고등학생 부모집단만을 상으로 측정변인

들간의 상호상 을 정리한 결과가 표 4에 제

시되어 있다.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계를

심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사회 지원은

r=.57～.60으로서 다른 변인들과의 상 계수보

다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배

우자로부터 사회 지원을 받을수록 가정생활

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녀 신뢰와 가정생활만족도의 상 은 r=

.29～.41로서 배우자의 사회 지원이나 자기

효능감에 비해 상 으로 낮으나, 그래도 정

인 상 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녀에

한 신뢰가 높으면 가정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자기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의 계를 검

토한 결과는 r=.49～.51로서 비교 높은 정

상 계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이 높

은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을수록 가정생활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음을 보여 다.

그림 3은 연구모형인 그림 1을 고등학생 부

모집단의 data로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 합도

는 GFI=.90으로 비교 양호하다고 할 수 있

다. Lisrel검증 결과, 비록 경로계수 값들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반 인 패턴은 그림 2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 1에서

가정한 이론변인들간의 경로들 에서, 자녀

신뢰에서 가정생활만족도로 가는 경로만 제외

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배우자 사회 지원: 정서

② 정보

1.00

.71*** 1.00

③ 자녀 신뢰: 성실

④ 연 계

⑤ 순종

⑥ 학업충실

.29***

.29***

.46***

.23***

.35***

.25***

.49***

.22***

1.00

.32***

.61***

.72***

1.00

.58***

.35***

1.00

.54*** 1.00

⑦ 자기효능감: 계

⑧ 양육어려움극복

⑨ 자녀와 의사소통

.48***

.46***

.53***

.52***

.45***

.52***

.26***

.35***

.39***

.31***

.28***

.34***

.37***

.45***

.48***

.15*

.26***

.32***

1.00

.73***

.71***

1.00

.77*** 1.00

⑩ 가정생활만족도 .57*** .60*** .30*** .29*** .41*** .22** .51*** .49*** .51***

*p<.05, **p<.01, ***p<.001

표 4. 배우자 사회 지원, 자녀 신뢰, 자기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의 상 : 고등학생 부모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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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모두 유의하 다.

배우자 사회 지원에서 가정생활만족도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P=.64로 매우 높았으며,

p<.001 수 에서 매우 의미있는 유의도를 보

다. 한 배우자 사회 지원이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을 때도 P=.53으로

서 p<.001 수 의 매우 높은 경로계수를 나타

내었다. 자녀 신뢰에서 자기효능감으로 향하

는 경로계수는 비록 배우자 사회 지원에서

자기효능감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만큼 높은 값

은 아니었으나, 역시 정 인 값((P=.26, p<.01)

을 보 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에서 가정생활

만족도로 연결되는 경로계수도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P=.25, p<.05).

따라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성인의 가정생

활만족도는 배우자의 사회 지원에 의해 가

장 큰 향을 받으며, 배우자의 사회 지원

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높아진 자기효

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더욱 높여주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비록 자녀에 한 신뢰가 가

정생활만족도를 직 증진시키지는 않았으나,

자녀 신뢰는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고, 높

아진 자기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임으

로써, 자녀 신뢰는 가정생활만족도에 간

인 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검증: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정생활만족도와 련 변인들간의 상

계를 등학생 부모집단(표 3 참고)과 고등학

생 부모집단(표 4 참고) 각각 분석했을 때, 변

인들간의 계 패턴이 거의 유사하 다. 물론

구체 인 상 계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반 으로 거의 흡사하 다. 가정생활만족도가

배우자의 사회 지원과 가장 높은 정 인

효능감

사회적 원

계 극복 사 통

정 정보

신

실 혈연 계 순종 학 충실

가정생활
만족

가정생활 계
가족
사 통

.53***

.26**

.25*

.64***

.77 .57 .84 .71

.87.83

.83 .87 .88

.63 .71 .62

.50

.28

그림 3. 자료검증 2; 고등학생 부모집단의 가정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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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자기효능감, 자녀에

한 신뢰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 에서 일

치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검토해 볼 때, 구태여 상

계를 등학생 부모와 고등학생 부모로

분류하여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등학생 부모와 고등학

생 부모의 자료를 통합하여 성인 체 자료의

상호상 을 검토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표 5는 체 성인 집단의 자료를 토 로 해

서, 배우자 사회 지원, 자녀 신뢰, 자기효능

감과 가정생활만족도의 상 계를 분석한 결

과이다. 표 3과 표 4를 통해 측되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사회 지원과 가정생

활만족도의 상 계수는 r=.57～.58로서 매우

높은 값을 보 다. 자녀 신뢰와 가정생활만족

도의 계는 r=.20～.34로서 다른 변인들보다

는 상 으로 낮은 계수를 보 지만, 역시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을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는 r=.50～.51로서

.50 이상의 높은 정 상 을 나타내었다. 상

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

의 사회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가정생활만

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 자녀를

신뢰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은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LISREL 분석 결

과도 등학생 부모집단(그림 2 참고)과 고등

학생 부모집단(그림 3 참고)을 각각 분석하

을 때, 거의 유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구태여 등학생 부모 자료와 고등

학생 부모 자료를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없고,

이 두 자료를 합하여 체 자료로 상 계

분석한 것을 토 로 LISREL 분석을 하 다. 그

림 4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모형 합도를

검토한 결과는 GFI가 .93으로 양호하 다.

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배우자 사회 지원: 정서

② 정보

1.00

.76*** 1.00

③ 자녀 신뢰: 성실

④ 연 계

⑤ 순종

⑥ 학업충실

.22***

.15**

.31***

.17***

.27***

.15**

.34***

.18***

1.00

.35***

.56***

.74***

1.00

.55***

.38***

1.00

.58*** 1.00

⑦ 자기효능감: 계

⑧ 양육어려움극복

⑨ 자녀와 의사소통

.36***

.38***

.37***

.42***

.43***

.39***

.25***

.32***

.34***

.26***

.29***

.32***

.30***

.40***

.43***

.18***

.26***

.30***

1.00

.73***

.73***

1.00

.80*** 1.00

⑩ 가정생활만족도 .58*** .57*** .27*** .20*** .34*** .22*** .50*** .51*** .50***

**p<.01, ***p<.001

표 5. 성인의 배우자 사회 지원, 자녀 신뢰, 자기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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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검증

그림 4를 보면 배우자의 사회 지원이 가

정생활만족도에 해 P=.60으로서 p<.001 수

에서 가장 향력이 높았다. 한 배우자

의 사회 지원은 자기효능감에 해(P=.42,

p<.001),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해

(P=.34, p<.001) 정 인 향력이 있었다.

표 6은 그림 4에 제시된 경로계수들의 향

력을 직 효과 간 효과로 분류하여 정리

한 것이다. 표 6을 보면 배우자의 사회 지

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체효과가 .74

(p<.001)로 가장 높았는데, 그 에서 직 효

과가 .60이고,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 효과가

.14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배우자의 사회

지원이 자기효능감에 한 체효과는 .42

(p<.001), 자기효능감의 가정생활만족도에

효능감

사회적 원

계 극복 사 통

정 정보

신

실 혈연 계 순종 학 충실

가정생활
만족

가정생활 계
가족
사 통

.42***

.31***

.34***

.60***

.83 .51 .73 .83

.88.86

.82 .89 .89

.71 .73 .57

.65

.29

그림 4. 최종 검증모형: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 형성

경로 직 효과 간 효과 체효과

배우자 사회 지원 → 자기효능감 .42*** - .42***

→ 가정생활만족도 .60*** .14*** .74***

자녀신뢰 → 자기효능감 .31*** - .31***

→ 가정생활만족도 .03 .11*** .13*

자기효능감 → 가정생활만족도 .34*** - .34***

*p<.05, ***p<.001

표 6.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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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효과는 .34(p<.001) 다.

그림 4와 표 6의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의 사회 지원은 가정생활만족

도에 직 인 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 인 향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배우자로부터

사회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

가 하게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의 사회 지원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임

으로써,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개 역할은

배우자 사회 지원의 가정생활만족도에 해

시 지를 일으키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 설정한 가설 1은 완 히 검증되었다.

[가설 2] 검증:

그림 4에서 자녀에 한 신뢰가 가정생활만

족도에 해 미치는 향을 검토한 결과, 직

인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러나 자녀에 한 신뢰가 자기효능감에 의

미 있는 향을 미치고(P=.31, p<.001), 자기효

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유의

(P=.34, p<.001) 하 다. 결과 으로 자기효능

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매개하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부각되었다.

표 6을 보면 자녀 신뢰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체효과는 .13(p<.05)으로서 비록 효

과의 강도가 배우자의 사회 지원이 가정생

활만족도에 미치는 향력만큼 크지는 않았으

나, 의미 있는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비록 자녀 신뢰가 가정생활만족도에

해 직 효과에서는 의미가 없었으나(p>.05)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 효과가 .11(p<.001)로

의미 있게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자녀 신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체효과(.31, p<.001), 자

기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체효

과(.34, p<.001)는 모두 높은 정 인 값을 보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설 2는 부분

으로 정되었다. 즉, 자녀에 한 신뢰는

가정생활만족도에 직 인 향이 있을 것이

라는 내용은 부정이 되었다. 그러나 자녀에

한 신뢰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간 인 향이 있을 것이

라는 내용은 정되었다. 비록 자녀에 한

신뢰가 가정생활만족도를 직 높이지는 못해

도, 자녀에 한 신뢰를 많이 할수록 자기효

능감이 증진되고, 향상된 자기효능감이 가정

생활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자녀에 한 신뢰

가 체 으로는 가정생활만족도에 향을 미

치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 으로 정되었다.

논의 결론

이 연구에서는 자녀에 한 신뢰가 요한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표집

상으로서 성인은 자녀를 둔 부모로 제한되

었다. 그런데 자녀를 둔 부모도 자녀의 연령

범 가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무

넓기 때문에, 자녀에 한 신뢰를 측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 기치 않은 오차변량이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모형에 한

검증을 해, 이 연구에서는 자녀를 둔 부모

를 등학생 자녀의 부모와 고등학생 자녀의

부모 두 집단으로 조작 인 정의를 하고 표집

하 다. 그 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는 한

국 성인 반에 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청

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서의 성인에 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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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제한된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성인,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없는 성

인, 이혼을 하여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성인,

사별을 하여 배우자가 없는 성인 등, 여러 환

경에 처한 성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결

과를 일반 인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로 용

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결과의

용 련된 논의는 한국 성인 에 배우자

가 있고 청소년 자녀를 둔 경우로 국한된다.

한 청소년 자녀 에서도 이 연구에서는 고

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집단을 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춘기 기의 학생 자녀를 둔

부모인 성인들의 심리 역동에 해서는 신

한 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

구들의 구인타당도는 앞으로 후속연구들을 통

해 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컨 가정생활만족도를 3문항으로 측정하

는데, 이러한 측정도구가 얼마나 내용타당도

를 갖는지 등에 해 앞으로 확인해 나갈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제한 들에도 불구하고, 이 연

구에서 밝 진 결과들에 토 하여 가설 검증

과 련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나

아가서 이 연구결과로부터 자극받은 후속연구

의 방향에 해서도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가설의 검증과 련된 논의

이 연구에서 가설 1은 완 히 정되었다.

즉 배우자의 사회 지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직 인 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효

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 인 향이

있었다. 즉 배우자의 사회 지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 인 향력이

매우 높았으며, 한 배우자로부터 사회 지

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어서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높

다. 결론 으로 배우자의 사회 지원은 성인

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결정 인

변인이었다.

한편 가설 2는 부분 으로 정되었다. 자

녀에 한 신뢰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 인 향은 없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

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 인 향이 있음

으로써, 결과 으로 자녀에 해 신뢰를 많이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고, 향상된 자기

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여서, 자녀에

한 신뢰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체효

과는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에서 언 한 제한된 범 내에서, 이 연

구의 가설 검증 결과들을 심으로 몇 가지

논의 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의 가설검증을 통해 밝

진 가장 기본 인 내용은 사회 지원과 생활

만족도의 계에 한 것이고, 이러한 두 변

인간의 계에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

향력 있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의 기본 인 계를 검증한 선행연구 결과들

(박 신, 김의철, 김 희, 민병기, 1999; 박 신,

김의철, 민병기, 2002)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생활만족도 형성과정에서 사회 지원

의 요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인으로서 역

할에 한 기본 가정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 선행연구(박 신, 김의철, 김 희, 민

병기, 1999; 박 신, 김의철, 민병기, 2002)에서

는 청소년 자녀를 표집 상으로 하여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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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원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을

두고 진행 하 다면, 이 연구는 성인을 상

으로 배우자의 사회 지원을 심으로 성인

의 자기효능감과의 맥락 속에서 생활만족도와

의 계를 검증하 다는 이 다르다. 다른

발달 단계의 상을 표집하여, 다른 구인들

로 구성된 변인들을 측정하 을 때에도 기본

인 잠재변인들간의 계가 일 된 맥락에서

검증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가정되어온 연구

모형의 기본 틀을 확증하 다는 에서 이 연

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배우자로부터의 사회 지원이 성인

의 가정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 인

변인이라는 사실이 가장 크게 부각되었다. 이

러한 결론은 배우자의 사회 지원이 가정생

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경로계수(P=.60, 그

림 4 참고)가 가장 크고, 체효과(.74, 표 6

참고)의 값이 특히 높다는 사실에 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들 경우에 의미 있는 인간

계인 배우자로부터 받는 사회 지원이 가

정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요한 작용

을 하고 있음을 보여 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로부터 받는 사회 지원이 요

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은 배우자로부터 받

는 사회 지원이 가정생활만족도를 결정하

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부모가 제공하는

사회 지원이 요한 것처럼, 성인기에는 배

우자가 제공하는 사회 지원이 생활만족도

결정에 핵심변인으로 부각됨으로서, 사회

지원을 제공하는 상만 바 었을 뿐이지, 주

의 의미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 지

원이 요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원이 가장 향력 있는 변인이라

는 사실은, 한국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부

모자녀 계의 역동보다는 부부 계에 의해 더

욱 큰 향을 받는 가능성을 보여 다. 이 연

구에서 배우자의 사회 지원이 가정생활만족

도에 미치는 체효과는 .74인데, 자녀에 한

신뢰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체 효과는

.13으로서(표 6 참고), 상 으로 배우자의 사

회 지원이 훨씬 요한 비 을 차지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지 등학생이나 고등학

생 부모들의 부모세 즉 70 나 80 노년층

이 과거 성인기에 부모역할을 수행했을 때는,

부부 계보다는 부모자녀 계가 가정생활의

핵심 화두 고 근본 인 출발 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해 력투구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자녀의 성취에 의해 가정생활에서의 보람과

만족이 크게 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40 성인 세 들의 가

정생활에서는 자녀만이 구심 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 계가 훨씬 비 있게

드러나는 변화가 차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한(2000)도 재까지는 한국 문화

가 형 인 집단주의 문화의 성향을 갖고 있

지만, 한국인의 가치 과 행동양식은 이미 개

인주의 성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 음을 지

한 바 있다. 이는 자녀가치에 한 인식에서

도 한국의 성인 세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사실과도 련된 맥락으로 보인다. Kim, Park,

Kwon과 Koo(200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머

니 세 집단별로 자녀가치에서 의미 있는 차

이가 있었다.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서,

유아 어머니가 청소년 어머니보다 개인 인

제약(문항 : 남편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과 외부 인 제약(문항 : 남

편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을 더 많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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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물론 자녀를 원하는 이유에서도 세

차이가 나타났는데, 청소년 어머니가 유아 어

머니보다 자녀의 사회 가치(문항 : 늙었을

때 자녀가 도와 수 있기 때문이다)와 계

가치(문항 : 자녀가 있으면 늙었을 때 외

롭지 않기 때문이다)에 해 더욱 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 세 집단별로 자녀

가치에 한 이러한 차이는 한국 사회에서 부

모자녀 계에 한 인식이 차 변화하고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로, 생활만족도가 자기효능 신념에

의해 큰 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배우자의 사회

지원과 가정생활만족도의 계에서 매개변인

으로 간 효과를 추가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

한 신뢰와 가정생활만족도의 계에서도 동

일한 역할을 하 다. 자녀에 한 신뢰 경우

는 가정생활만족도에 해 직 효과가 없고

오로지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만 간 효과를 갖

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자기효능감의 요성

은 더욱 부각된다. 배우자가 사회 지원을

제공해 주었을 때 그것이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킴으로써 가정생활만족도를 배가시키고, 뿐

만 아니라 자녀에 한 신뢰의식은 자기효능

감을 자극하여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선행연구들(박 신,

김의철, 김 희, 민병기, 1999; 박 신, 김의철,

민병기, 2002)에서 밝 온 생활만족도 형성과

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에

한 재확인이 가능하 다. Bandura(1997)는 인

간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기 가 되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의 요성을 제안하 는

데, 이 연구의 결과는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

형성 과정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힘으로써 Bandura의 이론이 검

증되었다.

후속연구의 방향

이 연구의 결과들에 토 한 몇 가지 후속연

구의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생활만족도만이 아니라 성인의

반 인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보다 다양하게 포 하는 연구로 확 하면 흥

미로울 것이다. 여기에서는 연구목 에 따라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인간

계 변인으로서 배우자의 사회 지원과 자

녀에 한 신뢰라는 두 외생변인을 설정하고

이 두 변인의 향력을 검증하 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특성 변인을 매개변인

으로 포함하여 간 인 효과를 검토하 다.

물론 이러한 변인들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

를 설명하는 요한 변인들이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가정생활만족도만이 아니라 한국

성인의 반 인 행복에 향을 미치는 변인

들로서 컨 사회경제 지 , 직업에서의

성취, 자녀의 성공 정도 등 보다 다양한 변인

들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분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컨 한성열(1995)은 삶의 질

과 내재 동기에 한 논의를 활성화하 으

며, 채선애와 한성열(2002)은 주 안녕감과

여가동기의 계를 분석한 바 있다. 정태연

(200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학생 자녀와 부

모로 구성된 응답자들이 모두 한국 사회를 주

안녕감 측면에서 매우 부정 으로 평가

하 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토 로

하여, 한국 성인의 행복과 련된 심리 인

역동에 한 그림을 보다 폭넓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둘째, 그동안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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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모에 한 지각을 다루는 부모자녀

계 변인이 많이 다루어져 왔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여 히 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부모의 시각에서 자녀에 한 지각을 다루는

부모자녀 계에 해서도 더불어 연구할 필요

가 있다. 부모자녀 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

각의 필요성과, 이러한 다양한 시각에 토 하

여 한국인의 부모자녀 계를 통합 으로 이해

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부모 자녀, 양자의

시각에서 근한 결과들을 통합함으로써 부모

자녀 계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부모자녀 계

가 미치는 심리 행동 인 향도 다차원

으로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자녀에 한 신뢰는 부모의 시

각에서 자녀와의 계에 한 지각을 다룬 것

이다. 부모자녀 계에 한 이해를 해 부모

가 지각하는 자녀에 한 신뢰라는 시각에서

만이 아니라 부모들의 자녀가치인식이라는 시

각으로 확 해도 흥미로운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컨 성인 세 집단별로

자녀에 해 어떠한 가치인식을 지니고 있으

며, 한국 성인들이 지속 으로 유지하고 있는

토착 인 자녀가치인식은 무엇이고, 변화되고

있는 자녀가치인식은 무엇인지를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출산 육아와 같은 어

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여성들이 어떠한

자녀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지는, 출산율과

자녀양육태도 등에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인의 부모자녀 계를 이해할 수 있는 보

다 다양한 변인들에 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표집된 성인집단은 등

학생 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집단이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를 둔 성인 부모 입장에

서의 부모자녀 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자녀에

한 신뢰라는 변인을 통해 근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인

간 삶의 발달과정에서 부모자녀 계의 내용과

질의 변화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등

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성인 기 단계에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얼마나 성실

하고 학업에 충실하는가 등의 이유들로 인

해 자녀를 신뢰하는 정도가 부모자녀 계를

구성하는 의미 있는 변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을 하여 독립하게 되는

성인 후기나, 직업에서의 은퇴 는 배우자의

사별 등을 경험하게 되는 노년 기나, 속

히 가속화되는 신체 인 노화과정을 경험하며

죽음을 앞두게 되는 노년 후기로 어들면,

부모자녀 계의 내용과 기능에서 질 인 변화

가 일어난다. 컨 자녀에 한 신뢰의 내

용도 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게

된다. 자녀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는 학업

에 얼마나 충실한가의 정도가 자녀에 한 신

뢰를 구성하는 요한 하 변인이 되지만, 자

녀가 학업을 마치고 차 성장하게 되면 학업

충실은 자녀에 한 신뢰를 구성하는 구인으

로서 의미가 퇴색된다. 부모가 노년기에 이르

면 오히려 자녀에 한 신뢰라는 변인보다는

성인 자녀로부터의 보다 극 인 사회 지

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생활만족도를 결정

하는데 훨씬 요한 비 을 갖게 될 것이다.

한 자녀로부터의 사회 지원이 배우자의

사회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갖는 상 비 에서도 연령 발달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발달 정도와 더불어 성인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자녀 계의 내용과 질 그리고 기능에 변

화가 있음을 주목하고, 한 측정과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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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의 입장에서 성인 자녀의 사회 지

원이라든가, 성인 자녀의 입장에서 노부모부

양과 같은 변인들에 한 연구는 더욱 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증

가하고 가족가치가 변하는 사회 흐름의 변

화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생의 발달 체

로 확 하여 부모자녀 계 변인을 정교하게

다루어 나가면 흥미로운 발견들이 가능할 것

으로 본다.

넷째로, 효능 신념은 삶의 질과 건강(김의

철, 홍천수, 이정권, 박 신, 2005; Bandura,

1997)을 해 결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 가정생활만족도

에 향을 주는 독립변인으로서 직 효과를

나타내고, 한 배우자의 사회 지원과 자녀

에 한 신뢰가 가정생활만족도에 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서 간 인 효과

를 갖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이 부

각되었다. 그동안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인으로

서의 요한 역할은 생활만족도(박 신, 김의

철, 김 희, 민병기, 1999; 박 신, 김의철, 민

병기, 2002)와의 계에서만이 아니라, 스트

스(김의철, 박 신, 2001), 성취(김의철, 박 신,

2008; 박 신, 김의철, 정갑순, 2004), 일탈행동

(박 신, 김의철, 2008; 박 신, 김의철, 김 희,

2007) 등 다양한 심리 행동변인들과의 계에

서 검증되어 왔다. 국내외에서 되어온 연

구 결과들에 기 하여 볼 때, 인간 행동을 설

명하는 심리 구인으로서 자기효능감 변인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인간행동 변인을 탐구하는 연

구에서, 각각의 상황에 합한 효능 신념을

하 변인으로 정교하게 측정하는 자기효능감

도구를 개발하여 계속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다섯째로, 이 연구에서 자녀에 한 신뢰를

구성하는 측정변인들로 성실, 연 계, 순종,

학업충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하 변인들과

문항들은 한국 부모자녀 계에서의 신뢰에

한 토착심리를 분석한 결과(김의철, 박 신,

2004)에 토 하여 제작되었다. 앞으로 한국인

의 다양한 심리와 행동에 한 측정 분석

과정에서 이와 같이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규

명한 기 연구 결과들(박 신, 김의철, 2004,

2005; Kim & Park, 2006b)을 기반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을

해 나가고, 나아가서 세계 문화 속에서 한

국인의 심리를 비교하고 이해(김의철, 박 신,

2005)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방

희정(2000)은 한국 사회에서 부모자녀 계의

특징 상들이 변하는 포스터모던 시

상황 속에서도 비교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

고 있음을 지 한 바 있다. 변화하는 한국사

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은 어떤 측면이고, 변화하지 않고 있는

심리와 행동은 어떤 측면인지에 한 보다 명

료한 이해를 해,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한

기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통 으로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념을 하고 배우자보다는 자녀 심의 가정문

화에 익숙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의 결과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자녀의 학업충실이나 성실

함 연 계의 확인을 통한 든든함과 신뢰

보다는 배우자의 정서 이고 정보 인 지원에

의해 상 으로 더 큰 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다. 이러한 결과는 재 40 한국 성

인들의 가정생활만족도가 과거 통 인 한국

부모들의 자녀 심에서 차 부부 심으로 이

동이 되고 있는 경향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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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한 번의 연구로 이러한 거 한 결

론을 내릴 수는 없고 단지 가능성이 보인다는

정도의 표 이 정확할 것이다. 자녀가치에

한 세 차 연구(Kim, Park, Kwon & Koo, 2005)

에서도 청소년 엄마들이 보다 계지향 이고

사회지향 인 자녀가치를 보 다면, 유아 엄

마들은 보다 심리 가치를 요시하는 차이

가 있었다. 가정생활에서의 만족이 자녀보다

는 배우자와의 계로부터 더욱 향을 받음

으로써, 가족 계 향력의 심이동이 생기

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보다 체계 인 연구결과의 을 통해 한국

사회 가족가치의 변동에 한 일반화된 결론

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 성인의 가정생활에서 자녀와의 계보다

는 부부 계의 요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시

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 번의

연구결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도에 불과하

므로, 앞으로 다양한 검증이 필요하다. 비록

배우자의 사회 지원보다 자녀에 한 신뢰

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한 상 인

향력은 낮았으나, 여 히 의미 있는 향력

을 미치고 있다는 도 묵과해서는 안된다.

이제 이 을 맺으며, 한국 부모는 자녀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는 이 을 시작

할 때 천진난만하게 던진 질문을 다시 상기해

보게 된다. 이 연구의 결과에 기 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여 히 ‘아니요’가 맞을 것이

다. 이 은 한국 성인들의 가정생활만족도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으며, 그러한

핵심 인 요인들 간에 어떠한 역동 인 계

가 작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

하 다.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 도달된 종착

역에서, 한국 성인에게 가족 계, 즉 부부 계

와 부모자녀 계는 쉼 없이 하루 10만 번 뛰

는 심장 펌 와 같다는 표지 을 보게 된 듯

하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심장과 온몸을 연

결하는 처럼, 배우자로부터의 사회 지

원과 자녀에 한 신뢰는 자기효능감을 통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유발한다. 낮아진

자기효능감은 동맥경화된 탄력 잃은 부실한

처럼 가정생활만족도를 차 마비시켜 나

갈 것이다. 건강하게 유연한 처럼 자기효

능감이 심리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

히 감당할 때,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는 인간

계로부터 받는 정 인 에 지를 확 재생

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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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family life-satisfaction among Korean adults:

With specific focus on social support from spouse,

trust of children and self-efficacy

Youngshin Park Uichol Kim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factors influencing family life-satisfaction,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role of spousal

social support, trust of children and self-efficacy. Based on previous studies, two hypotheses were

generated. A total of 857 adults (111 fathers and 111 mothers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108 mothers and 108 fathers of high school stud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self-efficacy

scales (Bandura, 1995) and social support and life-satisfaction scales developed by the present researchers.

LISREL analyses fully supported Hypothesis 1 and partially supported Hypothesis 2. First, spousal social

support had a direct and positive effect on family life-satisfaction. Second, self-efficacy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spousal social support and family life-satisfaction. Those respondents who received higher

social support from spouse had higher self-efficacy, who in turn had higher family life-satisfaction. Third,

trust of children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family life-satisfaction. Fourth, trust of children had a

direct and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which in turn had a direct and positive effect on family

life-satisfac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ose respondents who had higher trust of children, had higher

self-efficacy, who in turn had higher family life-satisfaction. Self-efficacy plays an important mediating role

in increasing Korean adults' family life-satisfaction. This study reveal the importance of indigenous

psychology in unraveling the factors influencing family life-satisfaction among Korean adults.

Key words : family, life-satisfactio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trust, indigenous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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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질문지

다음 문항은 한국 성인들께서 평소에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배우자나 자녀와의 계에

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아보기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함은 쓰지 않으므로 솔직

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질문지의 분석결과는 매우 귀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래 문항  고 해당하는 (    ) 에 V 하  랍니다. 

1. : (    ) 남          (    ) 여 

2. 연  : ( 만       )

3.  : (    ) /주  (    ) 단순 동   (    ) 술   (    ) 리   (    ) 전문   

4. 정 : (    )  초등졸  (    ) 졸  (    ) 고졸  (    ) 졸  (    )  학원졸

5. 현  가정  경제생활정 : (    ) 하     (    )      (    ) 상

래 문항  평 에 여러  를 마나 신 하는 를 보  한 것 니다. 

평  에 해 생각하는 , 해당하는 숫 를 각 문항  (    ) 에 쓰  랍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 다 매우 그 다

����������������������������������������������������
1 2 3 4

(    )  1. 리 는 항상 실하다.     

(    )  2.  나는 피  맺  혈연 계 므  심  다.   

(    )  3. 리 는 에게 순종한다.

(    )  4. 리 는 공 를 열심히 한다.

(    )  5. 리 는  에 최  다한다.    

(    )  6.  나는 같  핏  문에 그냥 믿  수 다.    

(    )  7. 리 는 를 존경해  시키는  한다.

(    )  8. 리 는 공 를 한다. 

(    )  9. 리 는 해  할  스스  한다.   

(    ) 10. 내 식  리 를 당연히 신 한다.      

(    ) 11. 리 는  말  거역하  고 른다.

(    ) 12. 리 는 학 에 충실하다.    

(    ) 13. 리 는 책 감  강하다.    

(    ) 14. 내가 낳  리 가 상에  가  가 다.    

(    ) 15. 리 는  말   듣고 착하다.

(    ) 16. 리 는 늘 열심히 한다.   

(    ) 17. 리 는 열심히 한다.    

(    ) 18. 같  혈  를 무조건 믿는다.    

(    ) 19. 리 는 가 라는 것  하 고 한다.

(    ) 20. 리 는 학 생활에 적 다.  

(    ) 21. 리 는 평 에 가 맡   실하게 한다.     

(    ) 22. 같  핏   는 절 적 다.     

(    ) 23. 리 는 를 믿고  라  다.

(    ) 24. 리 는 학생  본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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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문항  평 에 터 마나 정 적 거나 정보적   는 를 보  한 

것 니다. 평 에 생각하는 , 해당하는 숫 를 각 문항  (    ) 에 쓰  랍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 다 매우 그 다

����������������������������������������������������
1 2 3 4

(    ) 1. 정신적  편 하게 해 다.        (    )  7. 래 문제에 해 조 해 다.

(    ) 2. 나를  고 해해 다.           (    )  8.  는 말  해 다.

(    ) 3. 뜻하게 해 다.                 (    )  9. 필 한 정보를  다.

(    ) 4. 고민  들  다.                   (    ) 10. 나   적해 다.

(    ) 5. 힘들고   해 다.       (    ) 11. 른 향과 결정에 해 말해 다.

(    ) 6. 실망하거나 좌절할  격 해 다.   (    ) 12. 적절한 충고를 해 다.

래 문항  여러  개    마나  할 수 다고 생각하는 를 보  

한 것 니다. 평 에 생각하는 , 해당하는 숫 를 각 문항  (    ) 에 쓰  랍니다. 

잘할수 없다 약간 잘할수 없다 약간 잘할수 있다 매우 잘할수 있다

����������������������������������������������������
1 2 3 4

(    )  1. 당신  친 들과 실한 계를 마나  할 수 습니 ? 

(    )  2.  해 곤란한 문제가 생겼   당신  마나  해결할 수 습니 ?

(    )  3. 에게 당신  생각  마나  전달할 수 습니 ?

(    )  4. 당신   친 한 계를 마나  할 수 습니 ?  

(    )  5. 가 당신  수 에 달하  해  포 하  고, 마나 계  격 할 수 습니 ?

(    )  6.  갈등    화를 통해 마나  해결할 수 습니 ?

(    )  7. 당신  형제 매  를 마나  할 수 습니 ?

(    )  8. 가 당신  뜻에 순종하   , 마나 화내  고 할 수 습니 ? 

(    )  9. 당신   마나  마  터 고 화할 수 습니 ?

(    ) 10. 당신   가  계를 마나  할 수 습니 ?  

(    ) 11. 가 당신  마  라주  당신  마나 상처   수 습니 ?

(    ) 12.  주  달라  당신  갈등  생   마나  할 수 습니 ?

(    ) 13. 당신  친척들과 원만한 계를 마나  할 수 습니 ?

(    ) 14. 가 좌절할  당신  마나 를  수 습니 ? 

(    ) 15. 당신  주  가 수 할 수  득  게 현할 수 습니 ?

(    ) 16. 당신  랫사람들과 람 한 계를 마나  할 수 습니 ? 

(    ) 17. 가 고민에 빠져  , 당신  마나  는 해결  제시해  수 습니 ?

(    ) 18. 가 당신  견  마나 신 하게 들  할 수 습니 ?

래 문항  여러  평 에 생활에  마나 만족하는 를 보  한 것 니다. 

평 에 생각하는 , 해당하는 숫 를 각 문항  (    ) 에 쓰  랍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 다 매우 그 다

����������������������������������������������������
1 2 3 4

(    ) 1. 가정생활       (    ) 2. 가족간  사 통        (    ) 3.  계


